
<보도내용> 

□ 2026.8.17.(월) 서울신문은 ｢장관직 건 ‘교부금 담판’...둘 중 한 사람은 치
명타」 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“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‘지방교육재정교부금 
개편’을 둘러싸고 서로 직을 걸겠다며 끝장 대치전에 나섰다.”

 ㅇ “최 장관은 기획처의 주장대로 내국세 연동은 폐지하되 내국세 연동률 
20.79%에 버금가는 교육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
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. 또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
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겨야 한다고 
주장했다.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기획처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
며 완강히 거부했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□ 2026.8.17.(월) 한국일보는 ｢20.79% 보장 명문화 놓고 “장관직 걸겠다”..
교육부-기획처 막판 갈등」 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“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
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. 최 장관은 기획처 요
구대로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더라도, 기존 연동률 20.79% 수준의 교
육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
다고 요구했고 박 장관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. 이 과정에서 각자 
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'장관직을 걸겠다'는 대화도 주고받았다고 
한다.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 

기획예산처는 합리적인 교육교부금 개편을 
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.
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. 8. 17.(월)



< 기획예산처 입장 >

□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
갖고 전반적인 개편방향에 합의하였으며, 현재는 세부적인 사항 등을 협의 
중에 있습니다. 

 ㅇ 2027년 예산안 발표 전에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
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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